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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복음 공부 – 26.1 부 (누가복음 13:10-21) 

 

누가복음  13:18-21 (겨자씨와 누룩에 관한 비유) 

 
1. 일반적이고 문화적인 배경 이해 

 

 

1) 기자 누가는 유대주의 동편, 요단강 너머에 있는 베뢰아 주에서 예수님께서 

행하신 사역을 자세히 기록하였다 (9:51-19:27). 이 사역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

주를 떠나셔서 마지막 여행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시던 중도에 베뢰아 주에서 

일어난 몇 개월 동안의 사역들을 기록한 것이다. 이즈음에는 이미 많은 무리가 

예수님과 그 사도들을 따르며 서서히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에 동행하고 있었다. 

 

 

2) 이때,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현존하심과 사역을 통해 메시야의 왕국이 이미 

사람들 가운데,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 지기 시작하였음을 강력하게 선포하셨다. 

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곧 다가올 예루살렘에서 죽으심과, 부활과 승천을 염두에 

두셨기에 말씀과 사역에서 이전의 사역과 비교해 볼 때, 더욱 두드러지게 

직설적으로 선포하시고 대화하시고, 행동하셨다. 

 

 

3) 베뢰아 주에서 한 안식일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

가르치셨다. 그리고 그 회당에서 지난 18 년 동안 악한 영에 시달려 등을 펴지 

못하고 고통받고 있던 한 여인을 즉시 낫게 하셨다. 

 

 

4) 이로 인해, 회당의 지도자가 예수님께 격노하고 그분을 비난했다. 왜냐하면  

자신의 신봉하는 모세 율법의 문자적 해석에 따르면 (예를 들면, 안식일에 손수건 

보다 무거운 것을 가지고 이동하는 것 조차도 “노동”으로 간주 되었다), 

예수님께서 병을 낫게하는 노동을 하심으로써 안식일 준수의 율법을 범하셨기 

때문이다. 그와 같은 부류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 회당장은 악한 영에 18 년 동안 

시달려 고통받고 있던 여인에 대해서 측은지심도 사랑의 관심조차도 가지지 

않았다. 

 

 

5) 안식일에, 바로 회당 안에서 이 고통받는 여인을 고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

모인 무리에게, 메시야의 왕국이 이미 그들 가운데 만들어 지기 시작하였음을 

드러내신 것이다. 이 왕국의 본질은, “병들고 고통받은 이들에게 사랑”을 베푸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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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도 포함되었다. 달리 말한다면, 하나님의 율법 (모세의 전한 율법)의 정신은 

메시야의 왕국의 본질과 일치한다고 가르치신 것이다. 메시야의 왕국의 이러한 

본질에 관해 예수님께서 곧바로 겨자씨 나무와 여인의 누룩에 관한 비유들을 

말씀하셨던 것이다 (13:18-21). 

 

 

6) 기자 마태나(13:31-32) 마가와는(4:30-32) 다르게, 누가는 겨자씨의 비유에서 

작은 씨와 크게 자란 나무의 크기를 비교하여 강조하지 않았다. 되려, 누가는 크게 

다 자라난 겨자 나무의 거대함만을 서술함으로써,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따른 

부분을 강조하시려는 예수님의 의도를 잘 부각하였다. 겨자 나무가 성숙하면, 약 

10 feet, 심지어는 15 feet 까지 뻗어 나간다. 그리고 가을로 들어 설 즈음에 그 

가지들이 단단하여 지면, 여러 종류의 새들이 가지들에 앉아, 비바람을 피하거나, 

작열하는 태양빛으로부터 피할 그늘을 찾기도 한다. 마찬 가지로 다양한 종류의 

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(메시야의 왕국)에 들어 올 것이다. 


